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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풀부터 비타민까지…홈쇼핑에서도 ’성분’보고 사는 뷰티 뜬다

	□ 신세계라이브쇼핑, 병풀 세럼과 선스틱, 비타민 앰플 등 인기
□ 브랜드와 효과를 넘어 성분까지 따지는 소비 확산 



홈쇼핑에서 특정 성분을 강조한 뷰티 제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단순 브랜드나 가격 경쟁력이 아닌, 피부에 맞는 성분을 보고 선택하는 소비 방식이 확산되면서 홈쇼핑 뷰티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세계라이브쇼핑에서 최근 병풀 추출물, 비타민C 등의 성분을 전면에 내세운 뷰티 제품들이 방송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 봄에 론칭한 뷰티 제품 중에 절반 이상이 성분을 강조한 제품이다. 
이 같은 흐름은 ‘무엇을 바르느냐’보다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느냐’를 따지는 성분 소비 트렌드가 홈쇼핑까지 확장된 결과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방송 중 핵심 성분과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진정과 미백, 피부 장벽 강화 등 특정 기능성을 찾는 고객이 많아져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통해 고객들이 성분 정보를 스스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 4월 방송에서도 해당 상품들은 다른 뷰티 상품에 비해 평균 20% 높은 달성률을 기록했다.  
해남 무농약 병풀을 원료로 한 ‘톤28 병풀 세럼’은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피부를 진정시켜 민감한 피부를 가진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으며, 동국제약의 독자 성분인 그린 TECA를 함유한 ‘더마 선스틱’ 제품도 여름을 앞두고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또 비타민C를 포함해 12종의 멀티비타민이 함유된 ‘오쏘타민 앰플 세트’ 등 기타 성분을 앞세운 뷰티 상품들도 선전하고 있다. 

신세계라이브쇼핑 관계자는 “과거에는 고객에게 브랜드 인지도나 할인 혜택이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성분과 효능에까지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 앞으로도 신세계라이브쇼핑만은 독자적인 큐레이션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성분에 집중한 뷰티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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